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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르 10,14-15) 

힘이 넘치고 열정적이고 기쁨에 차 있고 늘 미소지었던 다알린  메리 수녀는 특히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과, 멘토가 되어 주었던 교사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하느님이 사랑받으시도록 
애썼다. 수녀는 각각의 아이들이 인간적, 영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리차드와 루실(마아그) 시베넥에게서 태어난 다알린은 유대가 강하고 깊은 가톨릭 가정의 다섯 
딸과 두 아들들 중 둘 째였다. 다알린은 어머니에게서 파이 굽는 솜씨와 “한 번에 한 걸음씩”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다알린은 핀들레이에 있는 성 미카엘 학교와 톨레도의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녔다. 1963년에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미레 로살린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알린 메리로 변경하였다. 

수녀는 메리 맨스 대학(톨레도)과 볼링그린 주립 대학에 다니며 유아 교육을 전공했다. 수녀는 
몬테소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아 교육 분야의 신진 발상과 테크놀로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평생 학습자였다.  

수녀의 교육 경력은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유치원에서의 23년, 준비 기간, 1학년과 
2학년에서의 13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2002년에 플로리다 잭슨빌로 옮겨온 수녀는 
가디언 가톨릭 학교의 초기 학습 담당자로 일했다. 수녀의 리더십으로 가디언 가톨릭 초기 학습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장려함에 있어 모범이 되었다. 지역, 주, 전국적으로 수녀가 
받은 많은 수상 경력은 그 투신과 효과를 보여준다. 수녀는 도심 지역의 사회 정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매우 가난한 지역에서 큰 성취를 이루는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NAEYC 
플로리다 지부 회장이기도 했다.  

2020년 가을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오하이오로 돌아가야 했다. 세 번째로 암이 재발하면서 
이번에는 고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도 다를 거라고 희망하며 기도하면서도 수녀는 이 
진단을 받아들였고 플로리다를 떠나 오하이오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수녀를 잘 아는 
이들은 수녀의 아픔이 깊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알린 메리 수녀는 다른 이들이 이를 
눈치채기를 바라지 않았다. 1월 28일, 병원에 입원한 수녀는 그 날 저녁에 노스웨스트 오하이오 
호스피스로 옮겨졌다.  

1월 31일, 다알린 메리 수녀는 작은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품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 수녀를 앞서간 꼬마들과 함께 그 품 안에서 평화를 안식을 누리기를. 아멘. 


